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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위한 꽃

몇 년 전, 우리 이웃의 남편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는 무척 

슬퍼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 것이 어떤지 알았어요. 저는 

세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형과 제게 메모를 적어 주고 우리 집 

마당을 장난감으로 장식해 주었어요. 저도 제 이웃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밸런타인데이에 홀로되신 부인께 꽃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꽃을 사려면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안내서』에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해 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할머니의 정원과 마당의 나뭇잎을 청소하는 일로 

돈을 벌었고, 집에서는 헛간 뒤의 덤불과 잡초를 치워 돈을 

벌었어요. 충분한 돈을 벌려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마침내 가게에 가서 꽃을 살 돈이 충분히 모였어요. 

밸런타인데이 날이 돌아왔고, 저는 메모와 함께 꽃을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무척 행복해하셨어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셨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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